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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예원의 집 에 기부금을 전달했다.사진/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6일 성주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해솔 예원의 집을 방문해 기부금 60만 원을 기탁했다.

이번 기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, 기탁된 성금은 해솔 예원의 집

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“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

고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”라고 전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, 지역사회 상생과 공공가치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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